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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리즘 전쟁 시대에 맞춘 우크라이나의 해전 재편 

▶ 발행기관: Atlantic Council 

▶ 저     자: Can Kasapoğlu 

▶ 일     자: 2026년 7월 1일 

▶ 개     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AI·위성·데이터가 하나로 결합된 ‘알고리즘 

전쟁’으로, 특히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무인수상정(USV)이 러시아 함대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해전 능력 우위를 보여줌.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등 

상업용 위성통신과 민간·스타트업 드론 생산 생태계를 결합해 드론 

운용능력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2026년에는 USV에서 요격 드론을 발사해 

러시아의 샤헤드 자폭드론을 격추하며 해상·공중 무인체계 통합 방공의 

가능성을 입증함. 이러한 전장 데이터와 개념은 나토(NATO), 특히 미국-

터키-우크라이나 간 삼각협력 속에서 무인해상전력·자율항법·전술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음. 

원문링크 클릭 

 

2.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중국의 항모 전력 

▶ 발행기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Olivia Parker and Dzaky Naradichiantama 

▶ 일     자: 2026년 7월 2일 

▶ 개     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은 군 현대화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에 이어 추가 항모 건조가 추진되고 있음. 푸젠함 

항모 항공단은 스텔스 전투기, 전자전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잠헬기, 

무인전투기 등 ‘5대 핵심’ 전력을 갖추며 미 항모전단과 유사한 구성을 

지향함. 최근 합동훈련 확대, 관련 대학 및 훈련기지 구축을 통해 조종사 

양성과 전술 숙련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조종사 모집과 경험 축적에는 

아직 제약이 남아있음. 또한 지휘체계 측면에서 중국 항모전단은 미 

해군과 달리 항모 함장이 최고 지휘직에 오르는 사례가 드물고, 항모·전단 

지휘권도 여전히 수상전 담당이 주도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원문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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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from-cloud-to-kill-zone-how-ukraine-rewired-naval-warfare/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charting-china/2026/07/chinese-carrier-aviation-taking-off/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러시아의 대(對)유럽 무인기(UAV) 작전 

▶ 발행기관: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Charlie Edwards, Rex Fox O'Loughlin, and Louis Bearn 

▶ 일     자: 2026년 7월 2일 

▶ 개     요   

2024년 8월에서 2026년 2월 사이 러시아가 연계 선박 및 그림자 선단을 

발진·회수 플랫폼으로 활용해 저가·소형 UAV를 유럽 상공에 체계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나토(NATO) 핵 기지 및 프랑스 잠수함 기지 

주변 침투와 공항 폐쇄 및 군 작전 교란 등의 결과를 초래함. 이 공세는 

기존 전투기·미사일 위협에 맞춰 설계된 전통적인 유럽 방공체계의 

‘틈새’를 노린 비정규전으로, 국가별 대응에만 몰두한 유럽국가들 사이의 

정보연결 실패와 집단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냄. 또한 탐지능력 불균형, 

법적 권한 파편화, 국가별 대응수단 과잉·부재는 러시아 무인기에 대한 

유럽의 전략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킴. 

원문링크 클릭 

 

4. 쉽지 않은 아시아의 북극 레이스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Mads Qvist Frederiksen and Andreas Raspotnik 

▶ 일     자: 2026년 7월 3일 

▶ 개     요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러시아 북극항로를 수에즈 

항로의 대안으로 주목하며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25년 

북극항로 통과는 103항차·320만 톤으로, 제재·보험·인프라·환경 리스크 

등으로 인해 아직 제한적인 항로로 여겨지고 있으며, 러시아 LNG·원유의 

자체운송과 몇몇 중국 선박들의 운항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비록 EU의 러시아 LNG 수출금지로 에너지 흐름이 아시아로 재배치될 

수도 있지만, 베링해협의 안보 민감성, 수색·구조·항로 정보 부족, 극단적 

기상조건을 감안할 때, 북극항로는 대체 항로가 아닌 에너지·제재·전략 

계산이 지배하는 제한적인 상업적·군사적 항로로 남을 가능성이 큼. 

원문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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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iiss.org/research-paper/2026/06/russias-uav-campaign-over-europe/
https://thediplomat.com/2026/07/asia-is-racing-to-the-arctic-but-its-not-easy/

